
중앙전파관리소 제 회 전파지킴이의 날, 10 「 」

편리하고 안전한 전파방송통신 세상 만들기 다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김준호 는 월 일 개소( ) 6 1 주년을63

맞아 중앙전파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제 회 전파지킴이의 날 기념식을10 「 」
갖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년 월 일 당시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에서1947 6 1 전파

감시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난 년부터 매년 월 일을2001 6 1

전파지킴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 .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 신고된 무선국은 만국에 이르는데 이동110 ,•

전화를 합치면 천만국 가까운 무선국이 이용되고 있다 생활5 . 곳곳에서

이용되는 각종 소출력 전파 기기들까지 포함한다면 전파의 이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난해 만건이 넘는 무선국 허가 신고 민원을70

처리하였는데 이는 년보다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무선국 허가, 2008 19%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파 이용이 많아지면서 전파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파 혼신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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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명용 플라즈마 전등에서 방사된 전파가 인근 무선랜에 혼신을,

일으켜 장애를 주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이,

전파지킴이의 역할 중 하나이다‘ ’ .

또한 작년 한해 불법무선국 국 불법방송통신기기 건 만점이, 934 , 488 223

적발되었으며 허가사항 위반 국 기술기준 위반 국 등 전파 법령, 389 , 608

위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파의 불법이용과 혼신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파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

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 기술 발전이 급속화되면서 전파환경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파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전파이용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과거 전파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전파지킴이의 역할은 방송통신 기술의‘ ’

발달과 함께 확대되어 전파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복제 불법 스팸과, ,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송, , 편성과

광고 조사등 방송통신 분야로 점차 넓혀지고 있다.



김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파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파지킴이의 역할 뿐만 아니라‘ ’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통신 종합민원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비젼을 밝히고 전파지킴이들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전파이용 불편 사항이나 민원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 센터‘ CS ’( 080-700☏
와 전국 개 지역 전파관리소에-0074) 13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 cr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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